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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표현된 회색의 기능과 의미 : 기억과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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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or gray in the cinema expresses the private or public memory and oblivion in the reminiscence
scenes. The aesthetic function and meaning of gray that interacts with other elements in cinematic time
and space are expanded in various ways.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ases in which gray was used as
the main visual style by limiting the scope to Korean films.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al symbolic meaning
of gray, I analyzed how it was applied and transformed in films, and interpreted the cultural-social meaning
by the interaction between gray and other elements. In film history starting from monochrome, gray has
been used as a visual device suitable for realizing cinematic or imaginary reality. Gray is adopted when
dreams or recollections are visualized as imaginary reality, and it is used when dreamy imaginations of
daydreaming are demonstrated. Gray, which reproduces the dreamlike reality of imagination, is the concrete
and realistic way of expression. First, in Korean films, gray is a flashback visual device that recalls the
past, and is an intermediary visual form that materializes the imaginary. In films such as Ode to My Father
(2014), DongJu (2015), A Resistance(2019) and The Battle : Roar to Victory (2019), the gray of the past
is a visual device for cultural memory that builds the homogeneity and identity of the group. In the era
of hyper-visibility, gray in black and white images is intended to be clearly remembered by unfamiliarity
rather than blurry oblivion by familiarity. Second, in genre films with disaster materials such as Train To
Busan (2016) and Ashfall (2019), the grays of rain, fog, clouds, shadows and smoke highlight other elements,
and the gray color causes anxiety and fear. In war films such as TaeGukGi: Brotherhood Of War (2003)
and The Front Line (2011), gray shows a more intense brutality than the primary color. In sports films
such as 4th Place (2015), Take Off (2009) and Forever The Moment (2007), gray expresses uncertainty
and immaturity. Third, gray visualizes the historical memory of A Petal (1996), the oblivion in Oh! My Gran
(2020) and Poetry (2010), and the reality of daydreaming Gagman (1988) and Dream (1990). At the
boundary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gray is a visual form of dreams, memories and forget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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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구문헌에서의 색채 서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

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Kim, 2008]. 아리스토텔레

스는 고대의 학문 체계에 물, 불, 공기에 관한 색채 관

념들을 포함시켰고, 일부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비극의 작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비극에서 서사

의 구성요소로서 색채는 지나치게 부각되어서는 안 된

다는 원칙이 세워졌다[Kim, 2002]. 서사의 하위 요

소로 종속되어야 하는 색채 활용은 연극사에서 사실주

의적 작법으로 여전히 주류로 통용되는 전통적인 규범

이다. 한편,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비주류의 예술사

적 흐름 가운데, 즉흥적인 통속희극 같은 대중적 양식

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규범이 무시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유형이나 가면 등에 생활 색채가 형식

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된다[Kim, 2005].

20세기에 이르면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로 대표되는 상

징주의의 현대회화[Moon, 2019]와 자연주의, 초현

실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를 표방하는 현대극이 색

채를 시각의 중심에 배치한다[Patterson, 2014].

영화에서는 에이젠슈테인이 연극과 회화에서의 예술

경향을 수용하면서 색채미학을 적극적으로 실험한다

[Kim, 2013]. 비슷한 시기에 영화의 색채와 사운드

미학을 완성해가던 할리우드는 색채를 아리스토텔레

스식의 서사에 재배치하여 영화적 사실주의를 기술적

으로 완전하게 한다. 60년대에 이르면 고다르를 기점

으로 확산된 새로운 예술을 내세우는 대안적 영화들이

색채의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을 지속한다[Kim,

2002]. 현재의 한국영화는 대중적이거나 예술적인 범

주 내에서 이전의 전통을 따르거나 이탈하면서 색채를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영화예술에서 색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은 자연주의적 양식이다[Kim, 2020]. 어

떤 이야기를 시각화할 때, 색채는 그것의 의식적인 지

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적으로 회색은 망각과 과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활용된다[Heller, 2002]. 순수한 하양에 때가 묻거

나 암흑의 검정이 약화된 중도의 회색이기도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중간이기도 하다. 회

색은 주변색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자체로 밝거나

어둡게 보이고, 주변색을 부각시키거나 완화시킨다.

검정과 하양처럼 무채색인 회색은 따뜻하거나 차갑지

도 않고,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지도 않은 모호한 색

이다. 회색지대, 하얗게 센 머리 같은 표현처럼, 회색

은 우울한 감정이나 노년을 상징한다. 비, 안개, 구름,

그림자의 회색이 우울하고 불행하지만, 도서관 같은

공간에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망자가 하얗고 악마가 검으며, 연옥이 회색이다. 밤의

회색은 범죄소굴의 공간을 은밀하게 만들지만, 동물에

게는 보호색이다. 노년의 회색은 반대로 경험, 존경,

현명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망각을 상징하는 거미

줄은 기억이기도 하다. 회화에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위험한 일곱 가지 죄악으로 교만, 시기, 분노, 나

태, 탐욕, 탐식, 정욕을 회색으로 표현한다. 그리스도,

수도자, 순례자, 농부의 염색하지 않은 회색 의복은 겸

손, 청빈, 빈곤을 의미한다. 색채과학에서 물질색의

감산혼합은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며, 비물질적인 빛

의 가산혼합은 하양으로 수렴된다. 물질색의 검정과

빛의 하양이 형성되는 과정에 회색이 위치한다. 무지

개색이 칠해진 팽이를 돌릴 때 보이는 회색[Goethe,

2003]은 반대색을 혼합하여 조화시키는 보색대비의

원리가 된다. 뉴턴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 현실에서는 파랑, 빨강, 하양, 초록, 노랑,

검정의 체계로 구성되며, 보라, 주황, 분홍, 밤색, 회

색이 중간색으로 분류된다[Pastoureau, 2020].

이 글의 주제인 영화색채에서의 회색은 검정과 하양

사이에위치하는흑백에서논의를시작할수 있다. 컬러

필름 도입 이전의 흑백영화는 진하거나 옅은 회색의 시

각미학을 구성했다. 초기의 모노크롬 필름은 눈에 보이

는 실재보다 더 현실처럼 보이는 영화미학을 완전하게

만들었고, 검정과 하양 사이의 회색 그 자체가 영화적

현실로 지각되었다[Kim, 2014]. 흑백필름 시기에 실

재의 색이 아닌 회색이 현실을 재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었고, 기술의 완전성이 회색을 현실로 믿게 만들었다.

흑백영화에 삽입되는 색채 장면은 판타지의 스펙터클을

위한 시각장치였고, 모노크롬의 회색이 현실을 재현하

는 것이었다[Kim, 2019]. 대부분의 영화가 컬러필름

으로 제작되면서부터는 색채 장면이 현실이 되고, 모노

크롬의 회색 장면은 과거를 재현하거나 꿈과 환상 같은

비현실을 재현하는 시각요소가 되었다. 색채영화 시대

에 회색은 주로 기억과 망각을 표현하는 요소로 활용된

다. 사적이거나 공적인 기억, 회상 장면 등에 회색이

활용되고, 주변의 유채색과 구별되는 무채색 회색의 배

치는 망각을 환기시킨다. 이 같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에서 표현된회색의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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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의미를분석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흑백영

화에서 컬러영화로 전환된 색채의 기술적 미학적인 흐

름에서 회색은 기억과 회상, 망각과 환상을 표현하는

시각양식이며, 영화적 시공간에서는 다른 요소들과 상

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연구대상은 한국

영화에 한정하여 회색을 시각양식의 주요 장치로 활용

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회색이 활용된 모든 한국영화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식화된 특성에 따라 분류된

대표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영화에 표현된 회색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회색에 관한 전통

적인 문화적 상징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에 어떻게 적용

되고변형되는가를분석하고, 회색과영화적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문화사회적 의미를 찾아본다.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특성을 갖는 색채[Goethe, 2003]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표현하며[Pas-

toureau, 2020], 이념을 응축시킨 색채의 의도된 의

미[Kristeva, 1995]는 문화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양

하게 해석된다[Eco, 1985].

2. 회색 이미지, 문화적 기억

일반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 장면에서 흑

백의 회색이 사용된다. 사적인 추억이나 공적인 역사

를 재현하는 회색의 밝거나 어두운 명도 차이가 영화

의 시공간을 구성한다. <국제시장>(2014)에서 흥남철

수, 파독광부, 월남파병, 이산가족찾기 같은 장면에

사용된 회색 표현이 눈물, 슬픔, 무기력, 우울, 불안,

절망, 공포 등의 감정을 시각화하면서, 영화가 목표한

소위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회고한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허구의 영화적 현실을 통해 눈물을 자아내는

회색은 흐릿한 잿빛 이미지로 나타난다. 덕수(황정민)

의 피난길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는 장면에서의 회색이

다음에 이어지는 현재의 덕수와 명도 차이에 의한 대

비로 시공간을 전환시킨다. 대중기억[Joo, 2018]을

환기시키는 회색은 아버지의 기념비적 과거와 노년의

현재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회색에 포함된

푸른빛은 전쟁을 비롯한 차갑고 혹독한 역사적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능한다. 후반부에 아버지가

어린 덕수를 끌어안는 장면과 아버지의 오래된 두루마

기를 감싸 안고 우는 현재의 덕수가 오버랩되는 장면

에서의 회색은 눈물과 슬픔을 유발하는 편집 감정

[Kim, 2015]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통사적 재서술

[Joo, 2018]을 위한 시각장치로 활용되면서 아버지

세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판타지/멜로/로맨

스 장르의 <뷰티인사이드>(2015)에서는 우진(김대명)

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된 순간이 회색이며, 이미지와

대상이 맺는 관계를 매개하는 회색이 매일 다른 모습

으로 변하는 우진의 판타지를 시각화한다. 과거의 기

억으로서의 추상 이미지인 회색이 부재자를 현전시

켜 관계의 시선 속 주체의 생명과 능동성을 가능하게

한다[장원, 2018]. <사라진 시간>(2019)에서는 형구

(조진웅)가 거리를 걷는 장면을 도입부에서는 흑백으

로, 후반부에는 컬러로 보여준다. 포스터의 회색빛이

의도하는 것처럼, 영화는 꿈과 현실, 기억과 망각 사이

에서 시간이 사라질 때의 불연속성을 통해 미로 속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올드보이>(2003)에서 회

색은 갈등, 슬픔, 분노 같은 감정과 연결된다. 우진(유

지태)의 살인 행위에서 컴퓨터 화면의 회색빛이 분노

와 슬픔을 강조한다. 우진의 복장이 짙은 회색으로 일

관되고, 오대수(최민식)를 향한 복수 이후에는 엘리베

이터 내부의 회색이 그의 감정을 대변하며, 그는 과거

를 회상하면서 자살한다. 오대수가 최면술사를 찾아가

기억을 지우고자 할 때의 배경이 밝은 회색이다[Kim,

2020]. 우진의 엘리베이터 공간과 마찬가지로, 오대

수의 검정과 회색이 피의 빨강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면

서 기억의 망각을 표상한다.

옛 것에 관련된 회색은 인물의 표정과 감정에 집중

시키는 효과를 준다. 반대로, 유채색 가운데 배치되는

무채색 회색은 가학적이고 잔혹한 장르영화들에서 시

각적 강렬함을 순화시키기도 한다. 시각의 양식적 차

이를 부각시키는 하양과 검정의 극단적인 명암대비에

서 양극의 사이에 위치하는 회색의 기능과 의미는 양

면적일 수밖에 없다. <오! 수정>(2000), <북촌방향>

(2011). <그 후>(2017), <풀잎들>(2018), <강변호

텔>(2019) 같은 모노크롬의 회색은 사물이나 배경에

방해받지 않는 인물의 표정과 감정에 집중시키는 기능

을 수행한다. 현대영화에서 모노크롬의 선택은 낯선

시각효과를 의도한 영화제작의 경제적 차원에서 이뤄

지는 전략적 선택이지만, 색채 과잉의 시대에 빛이 바

래고 순화된 회색이 역설적이게도 스펙터클의 효과를

준다. <동주>(2016)와 <항거>(2019)는 피의 이미지

가 선명한 고문 같은 잔혹 장면에 흑백의 회색을 배치

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회색은 명

암대비에 의한 빛과 그림자를 강조한다. 빛의 회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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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그림자의 회색이 암울한 시대

의 절망을 표현한다. <항거>에서 유관순(고아성)의 회

상과 가족이 색채이고, 옥중 공간이 흑백이다. 회색은

좁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인물에의 몰입을 높

인다. 색을 뺀 고문 장면에서 피의 빨강이 검게 보이

고, 잔혹성을 완화시킨 회색이 역사 그 자체를 기억하

게만든다. <항거>의회색이역사적사실에집중한다면,

<동주>에서는 영화적 현실의 가상성을 실재화한다. 수

감 중인 윤동주(강하늘)가 고등형사의 질문을 받으며

삶을 회고하는 회색이 예술적 상상을 재구성한다. 모

노크롬이아닌 <암살>(2015), <밀정>(2016), <봉오동

전투>(2019)에서는 대항하는 인물과 공간에 비밀스

럽고 은밀한 회색이 활용된다. <봉오동전투>의 주요 시

각을 차지하는 회색이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연계시키

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의

경계성[Kim, 2018]을 반영한다. 중립의 회색지대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무심의 영역이다. 장소로써의

회색은 경계, 유목, 이산 등의 의미와 연결되며, 역사

기억장치로써는 의도된 관점들을 나열한다. 회색은 할

리우드식의 스펙터클을 성취하지 못하고, 회색지대로

구획된 역사적 관점을 느슨한 에피소드로 소개하는데

그친다.

물질색의 과잉은 자본과 소비 관계에서 맺는 사회

적 과시를 반영하며, 영화색채는 문화사회적 과잉과시

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모노크롬 시기에 흑백의 회

색이 사실적인 것이었고, 컬러필름의 도입 이후에는

유채색이 현실을 닮은 회색을 대체하였다. 실제로는,

빛의 반사를 이용한 스크린이나 자체 발광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모두 현실과의 유사성에 기반한다.

화소수를 늘리고 저장 용량을 키우는 기술이 태양계의

모슨 색을 재현할 수 없고, 현미경보다 뚜렷한 화질의

개선이 생리적 눈의 한계에는 의미가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화질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은 그 구별에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색차의 지각은 인

간의 생물학적 능력 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

지각의 차원에서 디지털의 4K나 8K에 의한 색재현에

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영화의 기계적 움직임이

인간의 불완전한 눈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

노크롬이나 컬러는 실재와의 유사성에 기댄 재현 이미

지일 뿐이다. 자연이고 현실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물질색의 과잉과시는 소비 촉진의 결과이며, 심리적,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각의 그럴듯한 익숙함이

다. 역설적으로, 자극색의 과잉가시가 익숙한 상황에

서는 흑백의 회색이 낯설고 스펙터클하다. <기생

충>(2019)의 유색본보다 흑백본이 영화적 가상을 더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Kim, 2020].

<국제시장> 같이 과거를 재현하는 영화는 회색을

문화적 기억의 장치로 활용한다. 옛 것의 이미지를 양

식화한 회색이 과거를 기념하고, 영화적 판타지로 기

억한다. <사라진 시간>과 <올드보이>처럼, 꿈과 현실,

기억과 망각 사이의 시공간에 배치되는 회색은 감정의

통로를 거처 주체의 정체성을 환기시킨다. 시각효과의

집중과 완화라는 극단적 효과를 위한 흑백 모노크롬의

회색을 활용하는 영화들은 과잉과시된 물질색의 세계

에 낯설거나 역설적인 스펙터클의 효과를 의도한다.

영화기술은 스펙터클의 역사이며, 판타지로서의 색채

가 시각양식을 구성한다. 모든 것이 스펙터클에 가려

지는 색채 과잉 가시의 어떤 지점에서 회색은 서사, 인

물, 감정 같은 영화의 다른 요소들을 부각시킨다. 잔혹

성 같은 물질색의 과잉을 순화시키는 모노크롬의 사실

적 효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방식에 채택되어

영화적 가상의 현실성을 강화시킨다. 과거를 회상하는

내면적 플래시백에서의 회색이 역사를 기념하는 시각

양식으로 활용되고, 디지털 색보정을 통한 블리치 바

이패스 방식을 채택한 색감이 예술적 상상을 극대화하

는 문화적 기억 장치로 채택되고 있다. 역사에 관한 비

판적 기억하기의 시각양식인 회색이 물질색의 과잉과

시된 가시적 효과를 역설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적 상상

력을 표현한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2019) 같은

역사 소재의 영화들이 화려한 물질색이 아닌, 빛바랜

회색을 사용하여 스펙터클을 만들고 영화적 상상을 실

재화한다. 회색이미지가 사회정치적 비유의 문화적 기

억하기에 채택되는 이유는 그 특유의 모호성 때문이

다. 가짜의 유사 세계에서 가상실재를 믿고 의탁하는

삶은 꿈결의 시공간적 이미지 회색에 가장 근접한다.

컬러필름 이전의 스펙터클은 화려한 유채색을 선호했

지만, 디지털 생성 이미지는 픽셀의 흐릿하고 모호한

가상성에 기반한다. 꿈과 가상의 회색이 모호한 스펙

터클의 세계를 표현한다.

3. 물질의 회색, 잿빛 묵시록

회색의 사전적 의미는 재의 색처럼 하얀 빛이 도는

검정을 말하며, 스펙트럼 상에서 하양과 검정 사이에



제28권 제3호 한국영화에 표현된 회색의 기능과 의미: 기억과 망각 81

위치한다. 회색은 아무것도 없는 무를 연상시키며, 차

분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활력 없이 모호하다. 은색의

밝은 회색은 지성의 의미를 가지며, 어두운 회색은 우

울하고 불안하다. 특성 없는 수동적 회색은 오래되어

잊혀진 망각을 표현한다. 회색의 긍정적 관념으로 안

정, 보호, 구원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불안, 공포, 파멸

이 있다. 중간, 사이의 회색은 중용, 중도, 중립 같은

용어와 병치되고, 침묵의 회색 은둔자는 은밀하고 모호

하다. 자연에서 비, 안개, 연기, 그림자의 회색이 친환

경 생태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불길한 재난

의 전조이며 해롭다. 회색은 색이 없거나 명암만 있는

무채색으로 분류된다. 보색잔상의 하양과 검정이 혼합

되어 물질계의 절대적 소멸을 암시하는 회색은 납이라

는 개체를 통해 탄생한다[Kim, 2005]. 은과 납의 동

일한 물질색이 회색의 양면성을 대표한다. 회색지대에

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특

색 없는, 회색분자같은 관용어가 쓰이고, 세련되고, 도

회적인, 회색인 등이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다[Cho,

2017].

영화의 회색은 우울, 공허, 공포, 좌절, 슬픔의 감정

을 표현한다[Kim and Kim, 2017]. 재난영화에서

무너져 폐허로 변하는 혼돈의 도시가 회색 연기로 가득

찬다. 비, 안개, 구름, 그림자의 회색이 유채색의 화

려함을 압도하고, 악령 같은 바람의 흐름이 공포를 생

성한다. <백두산>(2019), <엑시트>(2019), <부산행>

(2016), <감기>(2013), <타워>(2012) 등에서의 잿

빛 연기가 공포와 불안을 대표하는 표상이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현실을 정치화하는 영화들에서 회색은 감

정 기억을 소환하여 다가올 묵시록적 사건에 불안을 가

중시킨다. 영화적 상상력의 회색은 종말 의식을 재현하

면서우울한감정과재난현실을정치적으로결부시킨다.

<부산행>, <창궐>(2018), <#살아있다>(2020), <반도>

(2020)에서 불안과 공포의 원천인 좀비의 회색은 감각

과 의식이 없는 신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묵시록적

서사에 초현실주의의 그로테스크한 외연을 구성한다.

한편, <남산의 부장들>(2019), <돈>(2018), <재심>

(2017) 같은 현실주의의 영화들에서 권력, 자본, 제도

가 회색과 연관된다. 중앙정보부장(이병헌), 주식 브로

커(류준열), 변호사(정우)의 복장이 회색이며, 시대의

불안을 표현하는 회색이 좀비영화들의 무감각과 무의

식을 내포한다.

하양과 검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은 무이의

중도적 의미를 갖는다. 선악의 극단적 혼재와 갈등이

넘치는 도시 공간에서 회색은 중도의 균형을 지향한다.

그 외연의 한 쪽에 절제가 있고, 다른 쪽에 도시인의

허무가 자리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의 회색

이 절제와 허무의 중도적 경계에 배치되어 인물 감정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Shin, 2010]. 다림(심은아)을

기다리는 정원(한석규)의 절제된 감정이 초원 사진관

에서 빛바랜 회색 필름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흑백의

균형을 이루는 명암이 사실적 서사구조에 삶의 허무를

담아낸다. 절제와 상실의 특성은 스포츠영화에서 갈등

과 해소로 표현된다[Yoon and Cheon, 2020]. 국수

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댄 <코리아>(2012)에서 현정화

(하지원)와 리분희(배두나)의 회색이 남북 단일 탁구

팀의 신화를 재구성하며, <4등>(2016)에서는 수영 코

치 광수(박해준)의 회색이 승리에의 의지와 폭력을 상

징한다. <킹콩을 들다>(2009)에서 역도부 코치 이지

봉(이범수)의 회색이 <4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되

며, 상환이 아픈 영자에게 건넨 진통제는 스포츠에서

일반화된 폭력과 승리주의의 고통을 마비시킨다. 지배

적 양식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국책영화의 상징적 패턴

을 따르는 <국가대표>(2009)는 선한 눈물에, <우리 생

애 최고의 순간>(2008)은 승부의 감동에, <말아톤>

(2005)은 장애의 극복에 회색을 배치한다. 역사적 비

애의 코미디 드라마 (2002)은 선비 이호창(송강호)의

회색을 통해 반봉건적, 반식민적 이념의 갈등 양상을

시각화한다.

전쟁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3)에서 회색은 재

난영화의 묵시록적 공간을 채우고, 민족주의적 분단서

사의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회색으로 표현된 회상에서

의 가족 서사가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되고, 전장에서의

생시 같은 회색 주검들이 시각적 잔혹성과 공포를 유

발한다. <더 테러 라이브>(2013)에서는 회색이 극적

긴장을 이끄는 시각장치로 쓰인다. 테러범의 협박전화

를 받고 의자에 앉아 극적 상황을 끌고 가는 국민 앵커

영화(하정우)의 복장이 회색이며 시각의 중심에 위치

한다. 회색은 앵커의 지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설정이

지만, 테러범과의 전화통화에서 목소리의 정체에 집중

하게 한다. <건축학개론>(2012)에서는 과거의 인물

이 유채색이고 활동적이지만, 현재는 저채도의 회색으

로 정적이다. <써니>(2011)에서도 원색의 화려한 과거

와 차분하고 도회적인 현재가 교차된다. 판타지로서의

문화적 기억을 양식화하는 향수영화[Tae, 20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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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화려한 원색이 옛 것으로 설

정되고, 회색이 도회적이고 모던한 새 것으로 채택된

다. 모노크롬에서 회색은 유채색의 분산된 정보를 최소

화하여 다른 요소로의 몰입을 의도하기도 한다. <항거>

(2019), <춘몽>(2016) 같은 흑백영화의 회색이 채색

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를 생략하며, <기생충>의 흑백본

(2020)은 명도대비에 의한 회색 공간에 인물의 감정을

입체화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자가 근
심, 결핍, 죄, 곤경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회색으로 묘

사된다[Heller, 2002]. 선거개표에서 득표를 보여주

는 도표에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인물이 회색

으로 표시된다. 또한 도시의 우범 지역이 회색으로 칠

해진다. 회색은 확정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불안정

한 상태를 표시한다. <타짜>(2006)에서 회색은 미성

숙을 표현한다. 고니(조승우)가 평경장(백윤식)을 떠

나 정마담(김혜수)에게 갈 때의 회색이 후반부에서는

하양으로 바뀐다. 도박판을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

는 어리고 미성숙의 회색이 복수 이후에는 백조처럼 자

유롭게 성장한 하양이 된다. 실제로 어린 고니는 회색

이며 성장하면서 하얗게 변한다. <관상>(2013)은 김

종서(백윤식)와 수양대군(이정재)의 대립 관계에서 역

모를 검정으로, 지키려는 자를 하양으로 대비시키고,

흑백 대립의가운데에 배치되는내경(송강호)의 회색이

시대의 변화에 희생되는 민중의 삶을 표현한다[Kim,

2019]. 재난영화에서와마찬가지로, <괴물>(2006)에서

회색 안개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며, <파주>(2009)

에서는 은모(서우)의 회색이 형부 중식(이선균)의 영

혼을 잠식하는 불안의 근원이며[Kim, 2010], 마지막

에 미애(한예리)가 모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파주의 철

거민촌에서 멀어지는 은모를 휘감은 회색 안개가 불안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표한다. <고지전>(2011)에서

는 전투와 폭격에 의한 회색 고지의 마지막 전투에서

병사들이 부르는 전선야곡이 회색 안개 속에 스며든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는 정원(한석규)의 회색으로

변하는 사진이 불안 속에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형상화한다. 비 내리는 밤의 사진관에서 다림을 기다리

는 정원의 회색 시공간이 다가올 부재를 암시한다. 사

진의 회색 이미지와 빛이 들지 않는 회색 방 같은 정원

의 영화적 시공간은 기다림의 엇갈림을 통해 존재와 부

재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회색을 이용한 사랑과 불안,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

를 보여주는 영화적 표상은 <히말라야>(2015)의 중심

적 시각장치이다. 회색은 콘크리트 질감처럼 차갑고 딱

딱하다. 기본 배경이 되는 회색은 다른 색을 부각시키

고, 과거와 현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괴테가 모

든 색을 섞으면 하양이 아니라 중립적인 회색으로 보인

다고 언급한 것처럼[Pastoureau and Simonnet,

2015], <히말라야>에서 눈은 회색으로 보인다. 산악등

반에 관련된 자본과 권력적 위계 등의 의미를 보여주면

서 인간과 자연 간의 대립구조를 축으로 진행되는 서사

에서 회색이 주요한 시각장치로 활용된다. 서사와 결합

된 회색의 상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엄홍길(황정

민)이 오르는 산의 풍경이 회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이 끝난 후 수영(정유미)과 다투는 무택(정우)이

빨강 후드에 회색 셔츠를 입고 수영의 복장이 빨강이

다. 크레바스를 건너는 무택의 불안한 시선은 알 수 없

는 깊이의 회색 공간을 향하고, 눈보라 속의 산을 오르

고 해가 뜨는 정상에 이르면 회색빛이 사라진다. 라디

오 인터뷰를 마친 홍길이 넘어진 계단이, 캠핑장에서

홍길의 귀환을 기다리는 무택의 복장이, 무택을 히말라

야로 보내는 수영이 회색이고, 불길함의 복선으로 사용

된다. 계속해서 무택의 실종을 알게 되는 홍길의 자켓

이 회색이고, 절벽의 밧줄에 매달린 재헌의 회색 암벽

이 절망적이다. 홍길이 집에 돌아가는 중에 걸터앉은

계단과 벽의 회색 시각이 무기력하고 고독하다. 홍길

이 입은 회색 배경의 주황은 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다. 이와 같이, <히말라야>는 다른 색들과 상호작용하

는 회색을 시각의 중심과 배경에 배치하여 서사를 진

행시킨다.

색채론에서 괴테는 뉴턴의 광학론을 반박하면서,
모든 색의 혼합이 회색, 즉 뿌연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

했다[Heller, 2002]. 그는 뉴턴이 밝힌 무지개색의

색채 팽이를 돌려 회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뉴턴은 빛의 가색법으로 태양의 백광을 입증한

것이며, 괴테는 모든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색혼

합에 의한 물질색의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뉴턴

의 과학보다는 색채의 감각적, 심리적, 문화적, 상징적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뉴턴의 광학을 부정한 괴테

에게 하양이나 검정이 아닌 회색이 근원적인 색이었고,

이는 과거 지향적인 고전주의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

다. 색채조화의 차원에서 회색 배경은 다른 모든 색을

부각시키고 강조한다. 재난 소재의 장르영화들에서

비, 안개, 구름, 그림자, 연기의회색이시각의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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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일체의 색을 돋보이게 만든다. 잿빛 자체의

시각적 의미는 공포, 불안, 고독 등이며, 전쟁영화에서

는 빨강 같은 원색보다 더한 잔혹성을 불러일으킨다.

일상에서는 중립 내지 중도의 회색이 땀으로 범벅된 노

동의 색이며,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항상적

색이기도 하다. 일상의 평범한 회색이 영화 같은 예술

의 영역에 채택되면서는 그 어떤 색보다 서사의 기능에

충실하며, 시각의 모든 색을 통제하기도 한다. 흑백이

미지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색이 영화적

현실과 스펙터클을 구성한다.

4. 영화적 현실, 백일몽과 망각

꿈에서사랑하는 이와나누는 대화처럼, 회색은 환상

의 몽환적인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춘몽>(2016)에

서 회색은 인물들의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

다. 누구의 꿈이라도 상관없다[Kim, 2018]는 <춘몽>

의회색은몽환적인추억을회상한다. 낮과밤의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명도대비는 차갑고, 회색은 꿈과 현실

의경계를흐리게 만든다. 꿈의회색은슬픔과도연관된

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기억

에 오래 남지도 않는다. 기분 좋은 꿈에서 깨면 슬픈

현실만 남는다. <귀향>(2015)의 회색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한다. 혼백을치유하기위한 굿장면의회색배경에

서 나비가 영혼을 위로한다. <꽃잎>(1996)에서는 겁

많은 소녀가 광주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잿빛에 연결되

고, 시대의 슬픔이사실적으로 재현된다. <웰컴투 동막

골>(2005)에서는 생기 넘치는 초록의 동막골이 인공의

시대 배경과 대비된다. 유토피아적 동막골은 현실의 전

쟁이라는 괴물을 만나면서 낮은 채도의 이미지로 전환

된다. 순수하고 따뜻한 여일(강혜정)의 노랑과 분홍의

알록달록한 색상이 추락한 비행기의 회색에 압도된다.

그러나 동막골의 시간은 비행기의 회색을 초록으로 뒤

덮는다. 피난과 폭격이 회색이며, 미군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오는 군대가 회색이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

에서 회색은 주로 전체에 부여되어 개인을 시각적으로

압도한다.

도시 배경의 영화들에서 회색이 상상의 현실을 표

현한다. <조작된 도시>(2017)에서 출소한 후의 권유

(지창욱)와 여울(심은경)이 회색이다. 이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회색 지대는 은밀하다. 허가와 금지 사이

의 불분명한 영역에서 회색은 동물세계의 박쥐처럼 보

호색이기도 하며, 밤의 회색은 보이지 않는다. <사냥

의 시간>(2020)에서 회색 도시는 암울한 미래의 공포

와 불안이고, 회색이 지옥 같은 사냥의 시간과 희망 없

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을 통합한다. 건달의 세계에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신세계>(2012)는 회색을 시각

의 중심에 두고 남성성의 판타지를 구축한다. 변절한

이자성(이정재)이 회색이고, 그는 경찰과 골드문 사이

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인물이다. 선악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시각장치로 회색 복장의 이자성은 골드문의

회장 자리에 앉게 될 때 검정으로 바뀐다. 강과장(최

민식)의 폐낚시터에서는 회색의 콘크리트와 조명이 혼

탁한 고인 물에 반사되고, 강과장은 썩은 물에서 아무

것도 낚을 수 없는 회색 인간으로 묘사된다. 출소한 이

중구(박성웅) 역시 철골이 들어난 회색의 콘크리트 건

물에서 최후를 맞아한다. 도시 배경의 영화들에서 비

밀스럽고 은밀한 회색 미장센은 알 수 없는 인물의 내

면을 반영하며, 선악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죄 많은 소녀>(2017)에서 회색은 우울하고 은밀하

다. 복장, 터널 등 회색의 인물과공간에서 소리만 들리

는 장면이 암담한 현실에서 결백을 증명하고자 하지만,

죄 많은 소녀가 된 영희(전여빈)에게는 공허하고 고독

할 뿐이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파수꾼>(2011)에

서는 뿌연 하늘과 삭막한 건물이 무감각과 결핍을 보여

주고, 회색은 시공간의 조각난 회상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사에 사용된 회색의 삶은 고독하고, 미래

는 희망이 없고, 메일을 통한 소통은 불안하다. 회색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기태(이제훈)와 시멘트 바닥의 회색이 삶의 마지막을

표현한다. <살인의 추억>(2003)에서 회색은 과거의

망각에 관한 비유적 장치이다. 살인이 발생하면서 파

란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고, 인물과 보일러실 같은 공

간에 부여된 회색이 은밀하고 잔혹하다. <오직 그대만>

(2011)에서는 시력을 잃어가는 정화(한효주)의 회색

세상이 기억과 망각을 동시에 표상한다. <버닝>(2018)

에서는 청년(유아인, 전종서)의 무기력과 분노, 진실과

거짓이 불명확한 현실에 회색이 사용된다. <아가씨>

(2016)에서는쇠골무의회색이숙희(김태리)의꿈같은

몽롱한 무의식을 상징하며, <신과 함께>(2017, 2018)

에서는 일곱 번의 재판에 등장하는 업경이 이승의 과거

를 회색으로 재현한다. <사도>(2014)에서의 회색은 갈

등을 고조시키는 장치로 감각을 마비시키며, 돌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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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찧는 장면에서 사도세자의 무감각, 절망, 분노

를 죽음으로 연결시킨다. <남한산성>(2017)에서 회색

은 추운 겨울 조선의 고립을 시각화하며, 청의 위협에

새해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인조(박해일)와 대신들을

칸과 교차시키는 회색이 불행한 슬픈 역사를 불러온다.

<기생충>의 흑백본은 기존의 채색을 빼고 명도만 남기

는 방식으로 인물의 표정과 감정에 집중시킨다[Kim,

2020]. 생일파티를 지켜보는 기우(최우식)의 표정, 인

디언 분장을 한 기택(송강호)의 눈빛, 냄새에 반응하는

박사장(이선균)의 표정이 동경, 살기, 경멸 같은 의미

를 전달한다. 명도 차이를 부각시킨 흑백의 회색이 표

정과 감정에 집중되면서 시각의 스펙터클을 강화시킨

다. 기택네와 문광네(이정은)의 균일한 회색 공간이 두

가족의 공동체적 연대를 상징하고, 영어과외, 생일파

티, 미술수업, 컵스카우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박사장네의 회색은 인물들을 구별짓고 소외시킨다. 주

로 밥을 먹거나 일을 하는 기택네의 회색은 연대와 공

감의 강도를 높인다. 한편, 기택네와 문광네의 특성 없

는 회색은 박사장네의 삶에 자연스럽게 기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회색 배경의 스릴러 <죽이고 싶은>(2010)은 뇌질

환이 있는 민호(천호진)와 기억상실에 전신마비된 상

업(유해진)의 사투가 벌어지는 병실의 한정된 공간을

통해 기억과 망각을 시각화한다. 코미디액션 <조폭 마

누라2: 돌아온 전설>(2003)에서는 조폭 은진(신은

경)의 회색이 기억을 잃은 인물의 상황을 묘사하고,

노년(나문희)의 회색을 내세운 <오! 문희>(2020)는

기억과 망각에서 비롯된 사건과 갈등을 다룬다. <장수

상회>(2014)도 알츠하이머로 망각의 삶을 살아가는

성칠(박근형)에게 노년의 회색을 부여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2012)는 노부부의 회색에 미화하지 않은

행복을 입힌다. <세상에서가장 아름다운 이별>(2011)

은 치매에 걸린 아내(배종옥)와 어린애가 되어버린 할

머니(김지영)의 슬픔을, <시>(2010)에서는 강좌를 수

강하며 시를 쓰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미자(윤정희)의

아름다움을 회색으로 표현한다. <내 머리 속의 지우

개>(2004)에서는 공허하고 무감각한 회색이 사랑의

기억을 잊어가는 알츠하이머의 수진(손예진)에게 부

여된다. 그밖에 기억과 망각에 관한 <번지점프를 하

다>(2001), <그해 여름>(2006), (2007)에서 회색이

시각의 중심에 채택되고, 꿈에 관한 <개그맨>(1989)

과 삼국유사의 조신몽 설화를 원작으로 <꿈>(1990)이

연기 같은 시각에 회색을 활용한다. 두 영화에서 인물

(안성기)을 대표하는 회색은 영화감독을 꿈꾸는 삼류

캬바레의 채플린 복장의 개그맨 이종세와 승려 조신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한바탕 꿈의 순간을 응축한다. 조

신의 백일몽 같은 회색의 일장춘몽은 신상옥의 흑백영

화 <꿈>(1955)과 컬러영화 <꿈>(1967)에서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악몽에 관한 공포스릴러에서는

회색이 공포와 잔혹성을 표현한다. 기억과 망각, 꿈과

악몽을 표현하는 회색은 영화적 현실 내지 상상적 현

실을 시각화한다. 경험이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영화가 문화적 기억의 구체적 행위인 것처럼, 백일몽

의 회색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기억하고 망각하는

비유적 장치이다.

5. 결 론

색채영화의 회색은 회상 장면에서 사적이거나 공적

인 기억과 망각을 표현한다. 영화적 시공간에서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회색의 미학적 기능과 의미는

다양하게 확장된다. 이 연구는 범위를 한국영화에 한

정하여 회색을 주요 시각양식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분

석하였다. 회색에 관한 전통적인 문화적 상징 의미를

바탕으로 영화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는가를 분

석하였고, 회색과 다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문화사회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모노크롬에서 출발한

영화역사에서 회색은 영화적 또는 상상적 현실을 구현

하는데 적합한 시각장치로 활용되었다. 꿈이나 회상이

상상적 현실로 시각화될 때 회색이 채택되고, 백일몽

의 몽환적 상상이 실연될 때도 회색이 사용된다. 꿈 같

은 상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회색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인 표현 방식이다. 첫째, 한국영화에서 회색은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의 시각장치이며, 상상계를 실재화

하는 매개적 시각양식이다. <국제시장>, <항거>, <동

주>, <봉오동전투> 같은 영화들에서 과거 지향의 회색

은 집단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문화적 기억을

위한 시각장치이다. 색채 과잉가시의 시대에 흑백이미

지의 회색은 익숙함에 의한 흐릿한 망각보다는 낯설음

에 의한 또렷한 기억하기를 의도한다. 둘째, <감기>,

<타워>, <부산행>, <엑시트>, <백두산> 같은 재난 소재

의 장르영화들에서 비, 안개, 구름, 그림자, 연기의 회

색이 다른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잿빛은 불안과 공포

를 유발한다.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등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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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회색은 원색보다 강렬한 잔혹성을 보여주며,

<4등>, <국가대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같은 스

포츠영화에서는 회색이 불확실, 미결정, 미성숙을 표

현한다. 재난, 전쟁, 스포츠 소재의 장르영화는 대결적

갈등을 구조화한다. 대결 구도는 드라마투르기의 극적

긴장을 성취하기 위한 오래된 예술적 기교이다. 여기에

청각적으로 대결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운드와 함께,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공포와 잠식하는 불안의 근원으

로 물질색의 묵시록적 잿빛이 있다. 셋째, 회색은 <꽃

잎>의 역사적 기억, <오! 문희>, <시>에서의 망각, <개

그맨>, <꿈>에서 백일몽의 상상적 현실을 시각화한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회색은 꿈, 기억, 망각에 관한

시각양식이다. 영화는 기억을 예술적으로 저장하는 매

체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

다. 망각은 영화의 속성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엔터

테인먼트로서의 영화는 관객 현실의 망각 여하에 따라

운명을 달리한다. 백일몽 같은 영화적 현실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따라 관객 망각의 정도가 결정되며,

그에 따른 몰입도가 달라진다. 서사 내의 망각을 표현

하는 시각장치로써의 회색은 동시에 관객 망상의 몰입

을 유도하는 영화적 본질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 글에

서 다루지 못한 한계는 영화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수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영화에서 회색의 기능과

의미를 분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

양한 텍스트의 사례에서 거시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그

쳤다. 그 예로, 한국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에서

빛바랜 회색의 영화적 기능과 문화사회적 의미를 분석

하는 미시적 접근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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